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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6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영광의 날 메시지>

 할렐루야!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 

 오늘부터 2주 동안 섭리 세계는 각자, 그리고 부서별로

 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을 돌리면서 

   <영광의 날>을 보내게 됩니다.

 <만물들>도 ‘창조주’께 영광을 돌립니다.

   월명동에 가면 <나무, 돌, 물, 잔디>가

   <사람>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요?

   그것이 곧 ‘<만물들>이 <사람>에게 영광 돌리는 것’입니다.

   <만물들>이 살아서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

   곧 ‘<만물들>이 <성삼위>께 영광 돌리는 것’입니다. 

   사람이 그 만물들을 쓰면서 감사하다고 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것이

   모두 ‘성삼위께 영광’이 됩니다.

 사랑하는 우리들이 성삼위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?

   각자 적게 받았든, 많이 받았든

   ‘받은 대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’입니다.

 <새 시대의 영광>은 ‘휴거의 영광’입니다.

   특히나 이 영광은 ‘다른 사람들’은 못 돌립니다.

   <휴거를 받고 얻은 자>만 삼위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.



- 2 -

   고로 <이 시대에 성삼위께 돌리는 영광>은 각자도 하고,

   부서별로도 하고, 특기대로도 해야 됩니다.

 그동안 우리는 1년 동안 계속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.

   <각자 맡은 사명>을 하며 영광 돌렸습니다.

   그러나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놀면서, 쉬면서, 일하면서,

  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. 

 성삼위께 각종으로 감사하고, 사랑을 고백하고,

  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‘노래와 춤’으로 표현하면서 영광 돌리고,

  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‘기도와 대화’로 사연을 나누면서

   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.

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것이니,

  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, 생각나는 대로 영광 돌리면 됩니다.

 올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잘 믿고,

   잘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면서

   <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것>으로 ‘새해를 출발’해야 됩니다.

 <하나님>은 늘 ‘땅’에 ‘평화’를 주시니,

   <우리>도 늘 ‘하늘’ 앞에 ‘영광’을 돌려야 됩니다.

 <교육과 차원의 해>

   <휴거 이후 3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축복의 때>

  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눈에 띄고,

   1년 동안 대운을 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!


